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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해 
대학 교육 과정 신설 첫 논의

 - 주소정보 신산업 등으로 활용 분야 넓어지며 주소정보 활용할 전문가 필요 

 - 독립된 교육과정이나 기본서교재 없이 일부 대학에서 관련 과목 일부로 교육 중·

월 일 금 주소정보 대학 교육과정 신설 등을 위해 전문가와 첫 회의 진행 - 6 9 ( ), 

행정안전부는 □ 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을 위한 대학 교육과정 신설 방안 

등을 논의하기 위해 월 일 금 주소정보를 교육하고 있는 관계자와 6 9 ( ), 

함께 첫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.

주소정보는 사람과 로봇의 위치 소통 수단이자 현실과 가상세계의 연결□ 

매개체로 그 기능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. 

 ○ 활용분야도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있어 산업계학계에서는 이를 활용할 , ․

전문가 육성의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. 

 ○ 이런 수요에 대응하여 일부 대학에서 독립된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, 

지적 전산 경영학 지리학 등의 과목 내용의 일부로 주소정보 강의가 , ․ ․

개설되어 있다. 

 ○ 국가전문자격 시험*에도 도로명주소법 관련 내용이 출제되고 있으나, 

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전문교육이 이뤄지지는 않는 실정이다.

□ 이번 간담회는 주소정보 강의가 개설되어 운영 중인 대학의 교수 명과11  

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 

현황을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. 



 ○ 세부 내용으로는  ▴주소정책 추진상황, ▴대학의 교육과정 사례공유, 

▴주소정보 전문가 육성에 필요한 대학 교과목으로 ‘가칭주소정보학 과목’ 

신설, ▴교육 교재와 콘텐츠 개발 등을 논의한다.

 ○ 이외에도 ‘가칭주소정보학 을 전문자격과정의 독립 과목으로 포함시키는’  

방안과 주소정보 관련 전문적 연구를 지원할 ‘가칭주소정보학회 구성 등’ 

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.

최훈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주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이를 “ , □ 

활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 이라며 주소기능이 확” , “

대되고 활용 분야가 넓어진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주소정보 교육이 시

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” 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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